
전남도, 175억 원 투자하여 농산물 수출 기반확대  ‘전방위 지원 박차’
- ’23년까지 농산물전문단지 60개소 육성, 탄탄한 수출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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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예비단지를 지정하는 등 농산

물전문생산단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딸기 등 수출 유망 품목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농산물을 수출하고는 있으나 농산물전문단지 지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단지나 농업법인을 ’22년까지 예비단지 20개소로 지정

하는 등 40억 원을 지원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면적확대, 유통시설 등 

구축을 통해 농산물전문단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출딸기 지원대책도 확대한다.

올해 2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22년까지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딸기 수출전문단지 10개소 조성을 위해 ’23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그간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단지 육성사업이 수출농가에 

대한 별도의 우대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수출실적이 많은 

농가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22년도 사업시행지침, 평가계획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철승 식량원예과장은 “농산물 수출은 내수시장 안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거점으로 수출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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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수출 희망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책과 지원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전문화, 규모화, 조직화되어 있는 생산

단지를 정부에서 전문단지로 지정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남에는 현재까지 전국 196개소의 15%인 

30개소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